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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투자정보 2011. 3. 2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브라질 자동차산업 최근 동향과 전망

1. 자동차산업 개요

□ 생산량 세계 6위, 중남미 1위의 자동차 강국

○ 2010년말 기준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량은 365만대(전 세계의 약 4.7%)

로,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한국에 이어 세계 6위, 중남미 1위임.

○ 1956년 정부가 자동차산업을 국가 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국내에서 생산

된 차량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 지엠(General Motors), 포드

(Ford), 폭스바겐(Volkswagen), 피아트(Fiat) 등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생

산 공장을 설립하며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함.

○ 이후 넒은 내수 시장, FTA 및 특혜협정체결, 이중연료1)(flex fuel) 자동

차 보급,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브라질의 주력산업

으로 성장해 왔음.

 <표 1> 세계 자동차 생산 순위(2010년)
단위: 천대, %

순위 국가 생산량 증감률 순위 국가 생산량 증감률

1 중국 18,265 32.4 7 인도 3,537 33.9

2 일본 9,626 21.3 8 스페인 2,388 10.0

3 미국 7,761 35.4 9 멕시코 2,345 50.2

4 독일 5,905 13.4 10 프랑스 2,228 8.8

5 한국 4,271 21.6 11 캐나다 2,071 39.0

6 브라질 3,648 14.6 20 아르헨티나 717 39.7

 자료: 세계자동차협회.

1) 에탄올과 가솔린을 혼합한 자동차 연료임. 2003년에 폭스바겐이 세계최초로 이중 연료를 사용한 차량을 출시한 이래 

브라질 내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전체시장의 88%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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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정책효과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 2003년 취임한 룰라 대통령이 중산층 확대를 목표로 이중연료 자동차 보

급, 공산품세2)(imposto de produtos industriais: IPI) 인하 등 적극적 지

원정책을 펼쳤고 경제성장으로 내수도 증가하여 자동차 생산량은 2004

년에 215만대를 기록하며 1997년의 종전 최대 기록을 넘어섬.

- 생산량이 2005년 이래 연평균 15%씩 성장하여 2008년에는 사상 최초로

300만 대를 돌파하면서, 브라질은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함.

○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로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주요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나,3) 공산품세 감면과

할부금융 촉진 등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브라질은 생산량 감소율이 불과

1.0%에 그쳤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다국적 기업 진출

○ 현재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17개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음.

- ‘빅4(피아트, 폭스바겐, 지엠, 포드)’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과점 현상이 뚜렷함.

<그림 1>        브라질 자동차 시장 점유율 (%)

자료: 브라질자동차협회.

2) 공산품세는 수입 공산품의 통관, 제조시설 및 제조시설로 간주되는 장소로부터 반출되는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며, 주

로 사치품(승용차, 와인, 위스키 등)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함. 

3)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34.1%, 31.5%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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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동향

□ 판매량 350만 대를 돌파하며 세계 4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

○ 브라질은 2010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1.9% 증가한 351만 대

를 기록하며 중국(1,800만 대), 미국(1,160만 대), 일본(500만 대)에 이어

세계 4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함.

- 신차 판매량이 2007년 이후 4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하며 급속한 성장

세를 보이고 있음.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며 그동

안 세계 4위의 자리를 차지했던 독일을 밀어냄.

* 연간 판매량 증가율: 2007년 27.8%→ 2008년 14.5%→ 2009년 11.4%→ 2010년 11.9%

○ 2009년에 공산품세 등 조세의 감면 조치가 종료4)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구매력 증가

등에 힘입어 자동차 판매량은 호조를 지속함.

  <그림 2>           브라질 자동차 판매량 현황

단위: 만 대

자료: <그림1>과 같음.

4)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부터 공산품세 감면정책을 시행함. 이에 자동차 판매가 빠르게 회복되자, 

당초 2009년 3월 예정되었던 동 조치의 종료기한을 승용차는 2009년 9월, 트럭은 2009년 12월로 연장함. 



- 4 -

○ 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와 상용차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333만 대

의 판매량을 기록하였으며, 트럭은 15.8만 대로 4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버스 역시 전년 대비 25.3% 증가한 2.8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함.

□ 수요회복에 힘입어 수출 규모 큰 폭 증가

○ 감소세를 보여 왔던 브라질의 자동차 수출규모가 2010년에는 헤알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유럽, 아르헨티나)의 경기회복과 자동차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1.4%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2005년 이후 자동차 수출규모는 내수 증가 및 헤알화의 급격한 평가절상

등으로 2006년 84만 대, 2007년 79만 대, 2008년 73만 대로 매년 약 6%

축소되었음.

- 2009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유럽, 아르헨티나에서 수요가 급감함

에 따라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감소폭(-35.3%)을 기록하였음.

○ 주요 기업별로는 폭스바겐(86.3%)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르노

(62.8%)와 GM(54.4%), 피아트(47.2%)가 그 뒤를 이음.

- 반면 포드(27.8%), 푸조(17.7%), 벤츠(17.4%)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증가

폭을 기록함.

  <표 2>                 브라질 자동차 수출 현황

단위: 천 대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승용차
635.8 588.3 558.2 373.7 616.0

(-7.1%) (-7.5%) (-5.1%) (-33.1%) (64.8%)

상용차
153.8 144.8 122.0 78.2 113.6

(-1.2%) (-5.9%) (-15.7%) (-35.9%) (45.3%)

트럭/버스
50.2 56.2 54.4 23.4 37.7

(-12.4%) (-12.0%) (-3.2%) (-57.0%) (61.1%)

총 계
842.8 789.3 734.6 475.3 767.3

(-6.1%) (-6.3%) (-6.9%) (-35.3%) (61.4%)

주: ( )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그림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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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으로 자동차 수입 증가세 지속

○ 브라질의 자동차 수입은 높은 관세율(35%)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세와

헤알화 강세의 영향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임.

- 2006년 14만 대에 불과했던 수입 규모는 2010년 68만 대로 증가함.

○ 2010년 연간 판매량의 19.3%를 수입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Tucson, ix35, Sonata YF 등 신차

효과에 힘입어 전년에 이어 13.4%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피아트, GM, 도요타 등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생산분을 공급하는 것과는

달리, 아직 현지 생산공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5)

  <표 3>                  브라질 수입차 판매 현황

구 분
2009 2010

판매(천 대) 점유율(％) 판매(천 대) 점유율(％)

　현대·기아 70 14.7 91 13.4

　지 엠 60 12.7 88 13.0

　피아트 60 12.5 78 11.4

　포 드 47 9.8 72 10.6

　도요타 40 8.4 44 6.5

　르 노 11 2.2 43 6.3

　푸 조 44 9.2 43 6.3

　폭스바겐 51 10.7 41 6.1

　혼 다 13 2.6 19 2.9

기 타 80 17.2 161 23.5

합 계 476 100.0 680 100.0

  자료: <그림1>과 같음.

5) 그러나 2011년 2월 25일 현대자동차는 상파울루 주 피라시카바시에서 브라질 공장 기공식을 가졌는데 투자규모는 

총 6억 달러 수준으로 연 15만대의 생산능력을 목표로 2012년말 완공될 예정임. 브라질 언론은 현대차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빅4’중심의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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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의 Gol 모델, 최대 판매량 기록

○ 2010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차는 폭스바겐의 Gol 모델임. Gol은

브라질 시장에서 23년 동안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29.4만 대를 판매하며 2위 피아트의 Uno(22.9만 대)를 크게 앞섰음.

  <표 4>                    모델별 판매 순위 현황

단위: 만 대

순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폭스바겐 Gol 폭스바겐 Gol 폭스바겐 Gol 폭스바겐 Gol 폭스바겐 Gol

(18.9) (24.3) (28.6) (30.3) (29.4)

2위
피아트 Palio 피아트 Palio 피아트 Palio 피아트 Palio 피아트 Uno

(16.3) (22.2) (19.7) (20.4) (22.9)

3위
지엠 celta 피아트 Uno 피아트 Uno 피아트 Uno 지엠 celta

(12.6) (12.9) (14.2) (16.9) (15.5)

자료: <그림1>과 같음.

3. 전망

□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헤알화 강세로 성장세 둔화 예상

○ 2011년에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임. 인

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인상6)되면 자동차구입 관련 대출이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됨. 또 외자유입 증대로 헤알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됨.

-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측7)되면서, 수요감소에 따라

내수시장도 전년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5%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산층이 점차 늘어남

6) 2011년 3월 브라질 중앙은행은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를 11.75%로 0.5%포인트 인상함. 이는 

2009년 3월(1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7) IMF, OECD 등 주요 기관들은 2011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이 4.1~4.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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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자동차 수요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 유치를 계기로

투자 확대,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2015년 이후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8)

□ 다국적 기업의 브라질시장 현지투자 증대

○ 다국적 기업은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가․신규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 향후 브라질의 생

산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임.

- 시장점유율 1위인 피아트는 2014년까지 총 100억 헤알(57억 달러)을 투

자해 연간 20만 대 규모의 완성차 신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미나스제라

이스주에 위치한 제1공장도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임.

- 폭스바겐도 2014년까지 브라질 자동차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61억 헤

알(35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공표하였으며, 포드 역시 2014년까지 40억

헤알(23억 달러)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확대할 예정임. 아울러 도요타, 닛

산, 미쓰비시 등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잇따라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

는 등 향후 중남미 생산거점으로서 브라질 시장은 더욱 부각될 전망임.

8)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브라질 자동차 산업 수요는 2011년 350만 대, 2012년 370만 대, 2013년 387만 대, 

2014년 406만 대, 2015년 427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